
2-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출애굽기 20:3-6 

말씀제목: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 신상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 신상들도 만들지 

말지니라.”(출 20:23)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출 32:2)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온 것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1 계명과 2 계명을 

범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하였도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출 32:7-10)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자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해하게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삼천 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AI 를 만들어 AI 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이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며 심지어 AI 를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하며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테슬라를 통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온 세상 

사람들을 AI 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여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하려는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탈 아이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시회활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며, 사람의 머리 속에 칩을 

넣어 뉴럴링크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의 조종하에 두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며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실 날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히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일에 대해서도 그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에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살전 5:1-4)   

 

 아멘! 할렐루야! 

 


